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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 동역자님들께, 

안녕하세요? 캄보디아국립대학의 정지웅 선교사입니다.동역자님들의 기도와 사랑에 지난주 

제자들과 함께 깜뽕짬 성광고아원으로 작년에 이은 두번째 단기선교를 큰 기쁨과 은혜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아름답고 감사한 시간들을 동역자님들과 나눕니다.  

2012 년 11 월 9일 (금) 일찍 팀원들이 모였습니다.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마친 후 차로 3시간 

거리인 깜뽕짬으로 이동하였습니다.작년에 비해 올 해는 교회 사역 이후 신앙 훈련의 연장선상에 

있어 보다 안정적이고 깊이있는 단기선교였습니다. 나아가 작년은 시작의 의미였다면, 올 해는 

한걸음 나아가 하나의 주제 아래 일관된 내용을 구성하는 보다 교육적 선교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그 첫번째 주제는 창조 Creation였습니다. 감사한 것은 떠나기 3주전에 창조과학 회원이신 교수님 

한분이 팀에 합류하게 되면서 내용면에서 더욱 탄탄하였습니다.  

1 년만에 다시 찾은 저희들을 아이들은 대부분 알아보고 밝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먹고, 놀고, 자고, 가르치고, 배우고, 사랑하고, 그리고 예배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아이들과 언어와 문화가 완전히 

소통되는 이들입니다. 가르치고 배우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방법도, 능력도 저와같은 외국 

선교사와는 비교되지 않는 보석같은 이들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고 뛰는 모습, 

무엇보다 화려하고 멋진 잔치였습니다. 

(하나님도 보시며 ‘재밌다’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녁시간마다 대학생인 제자들은 왜 

공부하는지, 꿈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눴고, 아이들은 경청하고 또 

자신의 꿈을 돌아가며 발표하였습니다. 

 

 

 

토요일 저녁 하일라이트는 바로 깜짝 

생일파티였습니다. 모든 순서가 끝난 것으로 

여겨지는 때에 갑자기 불이 꺼졌고, 이후 

축복송이 준비된 4개의 케익과 함께 아이들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고아원 선교사님께서도 

올해 크리스마스를 보낸 것 같다며 

기뻐하셨습니다.    

 

 

 

   서로는 내내 참 잘 어울렸습니다. 

   주님으로가 아니면 될 수 없는 형제됨이었습니다. 

 

 

 

고아원을 섬기시는 김영익 선교사님께서 

인근의 고무농장 마을에 지붕을 올려 개척하신 

교회입니다.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지, 오가는 길 내내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 50 분 떨어진 시골의 제자싸껄 

집으로 갔습니다. 어부이신 아버지는 저희에게 

가장 큰 환대를 해 주셨습니다. 바로, 나무 

고기배를 태워주신 것이었습니다. 메콩강 

사이에 있는 모래섬에 가 그곳의 어부 

친구분들을 만났었습니다. (순간 예수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분을 잠시 더 그리워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싸껄 가족이 사람 낚는 

어부 가족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주일 아침,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저는 1 부 설교로, 제자들은 헌금 특송을 하였습니다. 

사랑으로 모아주신 아이들을 위한 연필, 노트 등의 학용품과 쌀 500kg을 감사함으로 드린 후, 

아쉬운 발걸음을 프놈펜으로 향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님,  

사진과 글로 담지 못하는 마음에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그 자리에 있어 누리게 하시는 

축복인가 봅니다) 저희 정말 잘 다녀왔습니다. 함께 동역해주시는 한분 한분께 언제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 멋진 사진을 선물로 드립니다.  

 

 

 

 

 

 

 

 

 

2012 년 11 월 17일 정지웅 조은영 선교사 올림 

* 고아원 사역의 문의나 도움을 주실 분은 김영익 선교사님(youngikkim0204@yahoo.com)께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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